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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zer, CEO 고액 퇴직연금 논란
행크 매키넬 회장에 8300만달러 지급키로 … 주주들 반발 강해

미국계 글로벌제약기업 Pfizer가 최근 행크 매키넬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에게 8300만달러라는 막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대해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월27일 Pfizer 연례 주주총회에 참가한 미국 최대노조 AFL-CIO의 댄 페드로티는 “자신이 받을 연금의 절

반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규정에 따르면, 매키넬 회장은 2008년 65세의 나이로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연금 액수

는 650만달러에 달하지만 연금을 일시에 받게되면 액수는 8300만달러를 상회한다.

매키넬 회장의 퇴직연금은 미국기업 CEO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결정한 Pfizer의 연금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사들에 대해 주주들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연금위원회 다나 미드 위원장은 “연금안은 기업 주가가 무려 11% 떨어진 것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22% 줄인 수준”이라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 모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총장의 반대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주총이 열리는 건물 밖에 시위대들이 등장했으며, 비행기를 동원해 <돌려다오, 행크>라는 전단을 내걸기도 

했다.

2001년부터 Pfizer의 회장이자 CEO를 역임한 매키넬은 재임기간 기업 주가가 무려 44% 폭락하면서 곤혹스

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28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봉급이나 보너스로 받은 상황에서 5500만달러에 달하는 스톡옵션도 갖고 

있다.

매키넬 회장은 주총에서 “1988년 Pfizer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 9만4000달러를 갖고 있는 셈”이라

고 강변했지만 한 주주가 일어나 “지난 5년간 자신의 주식은 반토막이 났다”고 반박했다.

미국 재계에서는 물러나는 최고경영진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논란이 일어왔다.

미국에서 퇴직보상금이 후한 것은 좋은 CEO를 영입하기 위해 미리 두툼한 퇴직보상금을 약속하기 때문이

며 이를 “황금낙하산”이라 부르고 있다.

주주들은 기업이 퇴임하는 최고경영진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약속할 때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도록 촉

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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